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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손 부족 상태       18-07-14

경제 싱크 탱크들은 2018년 6월의 고용증가를 175,000으로 예측했습니다,그러나 실제의 숫자는 213,000 이었습니다. 이런 증가는 거의 폭발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지자 기업계는 일 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일손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떤 회사는 임금을 올리고 어떤 회사는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유치하기도 하고 새 이민자들과 노숙자들에게  고용 손길을 뻗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공정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월의 실업률은 3.8%였는데 6월에는 실업률이 4%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은퇴자들과 고용을 포기했던 자들, 즉 고용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구 층이 고용 시장에 대거 참여 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0.2%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USA Today 지는 이런 일손 부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악화될 조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 장관인 알렉산더 아코스타 (Alexander Acosta) 씨는 말합니다.  “미국의 일손 부족 상태가 이 정도로 심한 때는 없었던 것 같다.”고. 고용주들은 채용 정책을 바꾸고 있다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구직자의 과거 경험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구직자들의 과거보다 장래성을 더욱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저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경제는 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 낸다.

(2)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한다.

(3)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

(4)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근로자들이 정부의 혜택에 의존하거나 생의 목표를 낮춰서 일찍 은퇴를 해버렸다. 

(5)  느슨해진 근로 윤리 정신이 젊은 세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제 손자녀들은 한결 같이 다른 직장에서 자기네 회사로 오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급료와 직급도 올려준다는 유혹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직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반짝거리는 새 일터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직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의 혜택보다 장래성이 있는 직장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생의 목표를 재 점검하여 장기적인 생의 보람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고 학위 취득을 도와주는 직장, 현재와 미래의 기술에 적응할 기능과 기술을 연마시켜주는 직장, 은퇴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튼튼하게 마련해 주는 직장을 찾아 정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  
